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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골프여행 비용 요구 김영주, 수사대상이다.

“오염수 인질극 그만하라”는 어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해산물 먹을 바엔 X을 
먹겠다”는 식의 오염수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탁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훗카이도 
단체 골프여행 계획을 위해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훗카이도는 한국인이 많지 않아 골프를 칠 수 있다”며 맛집과 쇼핑을 언급했고, 김 의원은 “3박 4
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고 지인에게 전송했
다.

죽창가를 외치고 오염수 괴담을 퍼나르며 반일감정을 자극해 온 민주당이다. “핵 폐수” “방사능 우
럭” 등 괴담을 생산해 국민 불안을 조장해왔다. 이로 인해 천일염 사재기 소동이 빚어지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어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전문가라고 내세운 인사는 원자
력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인 IAEA가 민주당 괴담에 동조하지 않자 “IAEA를 해체해
야 한다”고 했다. 과학계는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명확한 과학적 사실에는 눈을 감고, 과학계의 토론회 
제안도 거부한 채 괴담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의 문자 내역을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훗카이도 가이드’는 문자의 수신 상대방인 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이드
인 지인에게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는 내용은 비용을 부담하는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음을 
추정케 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수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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